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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의 관계

이재겸, 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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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ae Kyeum Lee, Jung K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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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
상은 G도와 K도에 위치한 4년제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1년 04월 22일부터 05월 02일
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평균 3.95점(5점 만점), 관계성은 평균 4.46점(5점 만점), 교내활동 참여는 평균 3.65점(5점 만점)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63.6%의 설명력
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인성을 겸비한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관계성을 함양시키고 교
내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도록 교수 및 학우와 상호작용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Its survey respondents were nursing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G and K cities, and the said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2
to May 2, 2021. The SPSS/WIN 22.0 software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In particular, this 
analysis included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studies. Consequently,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averag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scored 3.95, 4.46, and 3.65 points, respectively, out of 5 points. In addition,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m. Likewis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character were their relatedness,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and gr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ctivity program at the nursing college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its students and induce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resulting 
in these students' improved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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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
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인성함양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1]. 최
근 각 대학에서는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 강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부
족할 뿐더러 대학생들의 인성 강화를 위한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히 졸업 후 대부분 임상간호
사로 근무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는 높은 지식과 
도덕적 소양뿐만 아니라 인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
각되고 있다. 간호사의 인성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생
명을 다루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3]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갖춰 나가야 할 중요한 핵
심 역량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도 3주기 간호인증평가에 인성 교육을 더
욱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4].

최근 간호사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보
도 자료[5] 등으로 인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 사이의 관계 및 
간호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6] 학부 때부터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인성은 자기존중, 자기조절, 성실, 배려, 
책임, 소통 등의 덕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7], 이러
한 덕목은 여러 활동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관계성이란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ᐧ정서적으로 연결시
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밀
접하게 연관된 사람과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관계성이 높아진다[8]. 대학생 시기에 관계성 형성이 적
절하지 못한다면 학업 불성실, 공허함 등으로 이어지며 
자기중심적인 성향, 사회적 억제 등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9] 관계성 향상 및 관리가 중요한 요인으
로 다뤄지고 있다. 직무 특성상 임상 현장에서 많은 보건
의료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대상자들 도와야 하는 
간호사들은 다학제간 팀뿐만 아니라 대상자 및 보호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관계성은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이다[10].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비대면 형태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고,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기
숙사 입주, 동아리 행사 등 관계성 형성을 위한 활동의 
비중이 적어져[11] 학생 간의 상호작용 어려움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12].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

정과 욕구를 조절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13]. 

교내활동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
으로 대학교 내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4]. 교내활동의 유형에는 동아리 
활동, 어학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우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은 대학의 교육성과 및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15].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대인관계, 의사
소통, 팀워크, 배려, 윤리 및 공동체 의식, 배려역량 등은 
교육부 및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역량에 포함
되는 개념[14]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관계성과 교내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직 간호사로 업무에 종사기 
이전인 간호대학생 때부터 인성 관리를 통해 인성 역량
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
동 참여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참

여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04월 22일에서 2021년 05월 02

일까지 G도와 K도에 위치한 2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
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
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
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
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3.1.9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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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가2개 수준
으로 고려하여 107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탈
락률을 고려하여 135명을 편의 추출하였고, 135부를 회
수하였으나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26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성
인성은 Park & Hur[16]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
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3점 최고 
2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4 이었다.

2.3.2 관계성
관계성은 Deci와 Ryan[17]의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 BPNS)를 Lee[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간
호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
수의 범위는 최저 5점 최고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8 이었다 

2.3.3 교내활동 참여
교내활동 참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하고, Nam[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 최고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교내활동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Nam[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7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를 받고, 설문지 작
성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얻게 되는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무기명 처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설문 참여 
후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
년은 1,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인성 점수가 높았고 
(F=3.487, p=.018). 학과 만족도는 나쁨과 보통에 비해 
좋음이 높았고 좋음에 보다 매우 좋음이 높았다(F=8.491, 
p<.000). 관계성은 성별, 학업 성적, 학과 만족도, 지원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과 
만족도는 나쁨과 보통에 비해 좋음이 높았고 좋음에 보
다 매우 좋음이 높았고(F=5.448, p<.002), 지원 동기는 
취업률과 타인의 권유보다 적성을 고려하거나 기타가 높
았다(F=3.212, p=.025). 교내활동 참여는 학업 성적과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
과 학업 성적은 3.0이상인 학생이 3.0미만의 학생보다 
높았고(F=6.833, p=.002), 학과 만족도는 나쁨, 보통, 
좋음에 비해 매우 좋음이 높았다(F=4.804, p=.003)(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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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haracter Relatedness Participa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6(20.6) 212.69±.2.81 .796

(.427)
21.35±2.81 -2.041

(.043)
41.27±8.16 .901

(.369)Female 100(79.4) 208.70±2.70 22.57±2.70 39.88±6.67

Grade

1-yeara  16(12.7) 219.94±23.62
3.487
(.018)

a,b>c,d

23.31±2.57

1.894
(.134)

40.50±6.05

1.251
(.294)

2-yearb  31(24.6) 215.48±23.28 22.81±2.49 41.16±7.97
3-yearc  28(22.2) 209.07±24.66 22.32±2.95 41.46±6.55

4-yeard  51(40.5) 202.90±19.05 21.71±2.78 38.75±6.25

Religion

Christian  26(20.6) 215.15±.22.81

1.048
(.374)

23.15±.2.96

1.025
(.384)

40.85±7.93

.239
(.869)

Catholic  13(10.3) 212.00±.19.92 22.08±3.27 38.85±7.11
Buddhism   5(4.0) 215.60±.35.05 22.40±2.79 40.60±8.96

Other  82(65.1) 206.99±22.22 22.09±2.60 40.13±6.6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a  24(19.0) 218.33±27.86
2.313
(.033)

23.58±2.56
3.416
(.036)

43.88±7.63 6.833
(.002)
a,b>c

3.0~3.9b  92(73.0) 207.27±21.26 21.97±2.70 39.76±6.48
2.0~2.9c  10(8.0) 209.20±18.18 22.50±3.02 35.00±6.20

Major 
Satisfaction

Bada   5(4.0) 190.80±39.17
8.491
(.000)

a,b<c<d

20.60±4.56
5.448
(.002)

a,b<c<d

38.40±14.29
4.804
(.003)

a,b,c<d

Nor badb  42(33.3) 201.93±16.92 21.52±2.87 37.71±5.99

Goodc  59(46.8) 210.24±21.23 22.39±2.51 40.61±6.47
Very Goodd  20(15.9) 228.97±4.91 24.20±1.60 44.45±6.30

Motive

Employmenta  40(31.7) 207.50±20.07

2.458
(.066)

21.43±3.02
3.212
(.250)

a,b<c,d

40.08±6.81

1.893
(.134)

Recommendationb  23(18.3) 200.13±24.24 21.91±.2.99 38.04±7.47

Aptitudec  57(45.2) 213.93±22.80 23.09±2.26 41.46±7.00
Otherd   6(4.8) 217.33±23.89 22.50±2.81 36.67±3.50

3.2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정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이었고, 

관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46점 이었으며, 교내활동 
참여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Mean±SD Range
Character 3.95±0.92 1~5

Relatedness 4.46±0.67 1~5
Participation 3.65±1.18 1~5

3.3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관계성(r=.552, p<.000), 교내

활동 참여(r=.593, p<.000)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교내활동 참여(r=.288,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에서 교내활동 참여는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r=.593, p<.000)(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Participation

Character 1

Relatedness .552
(.000) 1

Participation .593
(.000)

.288
(.001) 1

3.4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학과 만족도, 관계
성, 교내활동 참여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794으로 2에 가깝
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
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산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
계(tolerance)는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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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계성(β
=.415, p<.000), 교내참여(β=.247, p=.001),  학년(β
=-.158, p=.032), 학과 만족도(β=.111, p=.152)으로 나
타났으며, 인성에 대한 설명력은 63.6%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haracter

Spec. B SE β t p    

Constant 114.479 .346 7.268 .000

Relatedness 3.413 .641 .415 5.323 .000

Participation 4.624 1.366 .247 3.384 .001

Degree -3.329 1.533 -.158 -2.171 .032
Major 

Satisfaction 3.377 2.343 .111 1.441 .152

Durbin-
Watson 1.794

F(p) 20.502(<.001)

R² .404

Adjusted R² .636

4. 논의 

대학 시기는 경쟁적 학업 분위기보다는 새로운 인간관
계를 맺고, 동아리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인성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19]. 인
성은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개인이 갖춰야할 필수 요
소이며, 특히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간호전문직관 확립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3]. 이에 보
건의료현장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환자의 아픔에 공
감하는 인성을 함양한 간호사를 배출을 돕고자 간호대학
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
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Lim의 연구[20]에서 3.93점으로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거나, Nam[21]의 연구에서 3.84점으로 
본 연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3,4학년보다는 
1,2학년이 인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
구[22] 결과와 일치했다. Yeom[22]의 연구 보고에서 인
성과 학업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
고,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하는 3,4학년의 경우 학
업 스트레스가 1,2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인성 점

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 만족도의 경우 만
족도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Nam[21]의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
자가 인성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수업에 참여
도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성 함양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학과 만족도와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교수법 개발 및 적용과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
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관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46
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구는 달랐으
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의 연구[23]에서 3.74점, 
Byun[24]의 연구에서 3.64점으로 본 연구가 높은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이 학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및 리더십 역량 함양
과 조별실습을 통한 시뮬레이션 수업 등의 교육과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관계성은 성별, 
학점, 학과 만족도, 지원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23,25]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관
계성이 높다는 연구 보고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관계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상반된 결
과를 보였다. Shin[26]의 연구에서 소셜미디어(Social 
Network Service, SNS) 사용시간이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동일연구에서 여학
생의 SNS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최근 코로나-19
로 인해 대학생의 SNS 사용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
다고 본다. 학과 만족도도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을 시사한다. 지원 동기에서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보다 
적성을 고려하는 경우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학과에 견주었을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 여러 보건의료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간호사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관계
성이 높은 입시생들이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
원동기가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관계성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교내활동 참여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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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 Lee의 연구[27]에서 3.20점으로 본 연구가 더 높
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
학생의 교내활동 참여는 학점, 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교내활동 
참여가 높았으며, 학과 만족도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
내활동 참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Lee[28]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
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연구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해 본 결과 관계성, 교내활동 참여,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3.6%였다. 이중 관계성이 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는 찾을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Sim[29]과 Song 등[30]의 연구결과에
서 대인관계가 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고하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Lee[27]의 연구에
서 수업 중 발표,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우 및 교수와 
상호작용하며 교내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게 나
타난다고 보고 하였는데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관계성 증
진을 위해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교과와 교과외 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참여에 부담을 줄여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는 학과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멘티-멘토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학생생활
상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인성을 겸비한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포함
한 관계성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교내활동 참여를 유도하
도록 하여 교수 및 학우와 상호작용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
한 간호학을 지원하는 학생 중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학생을 이 아닌 취업이나 추천에 의해 지원한 학생을 파
악하여 교수자 면담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적극적
으로 관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과 교
내활동 참여는 중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변수들 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성(β=.415, p=.000), 교내활

동 참여(β=.247, p=.001), 학년(β=-.158, p=.032)으로 
나타났으며, 인성에 대한 설명력은 63.6%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성 역량을 함양한 간호대학생 배
출을 위해 관계성과 교내활동 참여 간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는 것이며, 간호대학생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
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전략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G도와 K도에 위치한 2개 4년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
업 및 학과행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가연
구와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인성 역량을 함
양한 간호대학생 배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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